
본 원고는 분석관 개인의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NABO 브리핑은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보고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서의 핵심내용을 간결하게 요약.정리한 자료입니다.
보고서의 원문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곡물 수급안정 사업 · 정책 분석

예산분석실 경제산업사업평가과

 2021. 10. 01

▪

▪

▪

변재연 예산분석관

제113호국회예산정책처 나보브리핑

I. 곡물 수급안정 관련 현황

최근 곡물 수급안정 관련 주요 지표
곡물 수급안정 관련 예산 추이

최근 주요 수출국의 곡물 생산량 감소, 코로나-19로 인한 무역제한조치 등으로 인해 세계식량가격지수가 2020년 
5월 91.0에서 2021년 8월 127.4로 증가하였고,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1990년 43.1%에서 2019년 21.0%
로 감소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7위의 곡물 수입국으로서 곡물 수입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쌀의 높은 
자급률로 인한 착시현상 때문에 곡물 수급안정에 대한 인식은 높지 못한 실정이다.

정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관련 상위계획에 따라 곡물 수급안정 사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①국내 생산 확대 부문, ②수입 안정화 부문, ③적정물량 비축 부문, ④위기관리 대응체계 구축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관련 재정사업 예산은 2017년 3.5조원에서 2021년 4.1조원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수입이 많고 자급률이 낮은 밀·콩·옥수수 등 밭식량작물을 중심으로 곡물 수급안정 사업·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①국내 생산 확대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주력 소비품목을 명확히 하고 
생산확대 정책을 추진할 필요, ②국제협력 증진, 수입국·수입선 다변화,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사업의 성과제고 등을 
통한 곡물 수입 안정화, ③FAO 권장기준에 따른 적정 비축량 관리 및 사료용 곡물의 공공비축 검토 필요, ④
식량안보를 위한 농지의 체계적 관리 및 상시적인 식량위기 대응체계 강화 필요 등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의 곡물 수급실태와 더불어 수급안정을 위한 사업·정책의 종합적인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개선방안을 도출 

세계식량가격지수: 2021년(평균) 121.8로서 2008년   
애그플레이션, 2012년 식량위기시와 유사한 수준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사료용 포함): 1990년 43.1% 
→ 2019년 21.0%

•

•

•  곡물 수급안정 관련 예산(농림축산식품부 총지출 대비 비중):  
 2017년 3.5조원(24.1%) → 2021년 4.1조원(25.3%)

우리나라 곡물자급률(%)
세계식량가격지수(2014~2016=100)

’90 ’00 ’21’19’17’15’13’11’09’07’05

43.1

21.0

117.5
131.9 121.8

예산(억원) 비중(%)

2021

40,744

2019

39,595

2017

34,953

24.1

2018

35,315

2020

38,672

24.4

27

24.324.3

25.325.3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국산 밀 등의 품질 수준, 소비 확대 및 수입곡물 대체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주력 소비 품목을 명확히 하고 생산확대 정책 추진 필요

계속 수입선 다변화를 도모하고, 최근 성장하고 있는 
국적공급사를 적극 활용 필요

농업·무역에서 국제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수입국 다변화 도모 필요

밀·콩 등 밭 식량작물의 국내 생산은 국내외 가격차와 낮은 선호도·수익성, 
미흡한 생산·유통기반 정비 등으로 인해 크게 늘리기 힘든 상황

 |  2

Ⅱ. 

. 

주요 쟁점 분석 - 국내 생산 확대 부문

국내 생산 확대의 한계 인식 필요

Ⅲ 주요 쟁점 분석 - 수입 안정화 부문

1. 곡물 수입의 안정성 강화 필요

미국·브라질·호주 등 소수 곡물수출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

4대 곡물메이저(ABCD)에 대한 
적지 않은 수입 의존도

수입밀

329

밀
(미국·호주·
우크라이나)

콩
(미국·브라질)

옥수수
(미국·브라질·

아르헨티나)

수입콩

545

국산밀

975

국산콩

4,417

밭 식량작물 가격 비교 (원/kg)밭 식량작물 생산량 (만톤)

59.5 54.9 81.9

2010 2019 2020 목표

정체·감소

목표 대비 
실적 저조

국가별 수입비중 (%) 곡물메이저(ABCD) 수입비중 (%)

82.5
93.1

78.4
27.5

43.2

밀
(2016~2020년 평균)

옥수수
(2018~2021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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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사업(구 해외농업개발)의 곡물 확보·도입 강화 필요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사업 성과 (%)

곡물 등 농업자원의 확보량 대비 국내 반입량의 
비중이 낮고 국내 소비량 대비 미미한 수준

동 사업의 시행취지를 감안하여 국내 반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곡물 분야 등 대상 품목을 명확히 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최근 10년간 품목별 확보 비중 (%)

사업목적은 곡물자원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인데, 
확보량의 2/3는 카사바·오일팜 등 비곡물류 자원에 집중

1. 적정 비축량 관리 필요 2. 사료용 곡물의 공공비축 검토 필요

품목별 평균 재고율 (%)

밀·콩 등의 재고율이 FAO 권장 재고율 보다 
낮고 대부분 민간에서 보관 차원에서 관리

Ⅳ. 주요 쟁점 분석 - 공공 비축 부문

공공부문 주도로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비축관리를 할 필요

사료용 곡물 수급 관련 주요 지표 (%)

사료곡물 자급도가 낮아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사료용 곡물에 대한 비축 기준이 부재한 실정

국내 사료가격의 충격완화를 위해 사료곡물의 
공공비축 도입을 검토할 필요

FAO권장 재고율

6.7

0.2

농업자원 확보량 대비 
반입량 비중(2020년)

국내 소비량 대비 
반입량 비중(2019년)

밀

12.8

콩

8.6

옥수수

7.4

쌀

30.6

곡물 수입 중
사료용 비중

축산물생산비 중
사료비 비중(육우)

배합사료의 
실질 자급률

67.6

55.2

13.0

18.0

36.8

63.2

곡물류

비곡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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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주요 쟁점 분석 - 위기관리 대응체계 구축 부문

1. 우리나라의 식량안보지수 정체·저하

세계식량안보지수 평가(이코노미스트)에서 전반적으로 양호한 평가를 받고 있으나,
OECD 가입국 중 하위 수준이고 최근 순위는 정체·저하

식품안보 전략의 수립, 대국민홍보 등 접근성 제고, 식량안보 전담 부서 설립 등 미진한 부분에 대해 보강해나갈 필요

세계식량 안보지수 평가 점수 세계식량 안보지수 평가 순위

식량자급률이 저하되고 있는 가운데 농지면적 감소도 주요한 원인인데, 우리나라는 식량안보를 위한 식량자급률 
목표는 설정하고 있으나 기반이 되는 농지면적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음

식량자급률 목표 산정 시 적정 농지 면적을 명시하고, 농업진흥지역 등 우량농지의 보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갈 필요

2. 식량안보를 위한 농지의 체계적 관리 강화 필요

농지면적(천ha) 식량자급률(%)

’70 ’75 ’80 ’85 ’90 ’95 ’00 ’05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298

86.286.2
79.179.1

69.669.6 71.671.6 70.370.3

55.755.7 55.655.6 53.453.4 54.154.1
45.245.2 45.745.7 47.547.5 49.749.7 50.250.2 50.850.8 48.948.9 46.946.9 45.845.8

2,240 2,196 2,144 2,109
1,985 1,889 1,824

1,715 1,698 1,730 1,711 1,691 1,679 1,644 1,621 1,596 1,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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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점

26위

72.5점

27위

72.8점

28위

72.1점

29위

2017 2018 2019 2020 식량안보·접근정책 등 
일부 항목의 

평가 저조에 기인


